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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인터넷’ 계약해지 지연 실태점검 추진
-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지연 발생…관련 법 위반여부 점검 실시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관련 점검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최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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